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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업(잠정)실적(공정공시)] 

이지케어텍, 제20기 상반기 매출액 266억 원… 전년比 1.9%↑ 

▶ 운영 및 관리 매출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

▶ 클라우드 개발 및 신규사업 위한 사전 인력충원으로 비용 증가 

 

<2019-11-06> 이지케어텍이 제20기 상반기(2019.04 ~ 2019.09) 잠정실적을 발표했다. 

 

대한민국 의료IT 선도기업 이지케어텍(대표이사 위원량, 099750)이 제20기 상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

266억 원, 영업손실 28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실적을 공시했다. 

*제 20기 : 2019.04 ~ 2020.03 (3월 결산법인) 

 

회사 관계자는 "운영 및 관리 부문에서 서울대학병원, 분당서울대학병원, 보라매 병원 등 안정적인 매출처를 

기반으로 수주가 누적되어 매출은 소폭 증가했다”며 “하반기 예정된 신규 시스템 구축 병원이 또다시 운영 

및 관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매출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 

 

이어 “영업이익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해외 마케팅 비용과 신규 사업을 위한 사전 인력 충원으로 비용

이 증가해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”며 “다만 클라우드 관련 비용은 클라우드 정보보안인증 및 미국 건강보

험 관련 인증 취득 등 클라우드 개발의 최종단계에서 발생한 일시적 비용”이라고 설명했다. 

 

실제로 이지케어텍은 CSA STAR, ISO27001, ISO27017, ISO27799 등 클라우드 관련 글로벌 보안 인증들을 

취득했다. 현재는 2020년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의 본격 런칭을 목표로 희명병원과 혜민병원에서 시범 

사업을 진행 중이다. 

 

또한 “당사의 운영 및 관리 부문 매출액은 상반기에 목표의 50%를 넘기면서 올해 목표액의 초과 달성을 예

상 중이다. 개발 및 판매 부문 매출의 경우 상반기에 예상한 일부 계약 체결이 지연됐을 뿐 11월에 충북대학

교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며, 중동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수주 역시 중동시장 내 

당사의 풍부한 구축 경험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조만간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”는 전망을 보였다. 

 

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는 "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신규 계약 체결이 지연된 부분이 있으나 목표 하고 있

는 매출에는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”며 “내년에도 수주확대를 위해 신규 인력 충원을 지속할 것이며, 

충원 인력은 신규 개발 및 판매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전체 가동률을 높이고,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은 개

선이 될 것”이라고 전했다. 

 


